
<글말교실 소감문> 

글말교실 1:1 코칭은 저에게 있어서 ‘완벽한 타인’이었습니다. 과제를 위해 글을 쓰고, 제가 쓴 

글을 읽고 또 읽다보면, 제가 쓴 저의 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채지 못

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. 그때마다 저의 글을 객관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읽어준 후, 

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‘타인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의 글에 

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, 친구나 부모님께 제가 쓴 글을 읽고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

래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2021년 2학기 기초교양 과목 

중 ‘글쓰기’ 과목의 과제를 하기 위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과제를 위해 칼럼을 쓰고, 

그 칼럼을 읽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저의 글에 제 스스로는 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느

끼지 못하였고,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글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

였습니다. 다들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짤막한 감상평을 남겨줄 뿐 어떤 부분이 좋은지, 또 어떤 부

분이 부족한 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습니다. 그때 저는 글쓰기 수업 중 박진 교수님께서 

언급하신 ‘글말교실’이 생각났고 글말교실에 글쓰기 영역 1:1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. 교수님께서

는 글의 어떤 부분이 좋은 지, 어떤 부분이 글의 특성을 잘 살렸는지 등, 글에 대한 상세한 피드

백을 주셨습니다. 해당 1:1 코칭을 통해, 저는 주변의 ‘타인’에게는 받을 수 없었던 보다 구체적이

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글말교실이라는 ‘완벽한 타인’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

통해, 저는 저의 글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

하지만, 글말교실 1:1 코칭을 받으며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. ‘24시간 내에 승인 및 

코칭 교수 지정’이라는 글말교실 운영 안내글과 달리, 실제로 코칭 교수님이 지정되는 데에 오랜 

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코칭 교수님이 지정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과제 기한이 끝

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글말교실 1:1 코칭을 신청한 학생이기 때문에, 시스

템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. 글말교실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토대

로 글을 수정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과제 기한이 더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, 

학생들에게 보다 빨리 코칭 교수님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글말교실 운영이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 

생각합니다. 또한 모든 교수님께서 이러한 글말교실에 대해 인지하시고,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

가볍게라도 글말교실에 대해 언급해주신다면 학생들이 글말교실의 도움을 잘 얻을 수 있으리라 

생각합니다. 저 또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을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셔서 이용하게 되

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, 개요 짜기와 같은 글쓰기의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

위해, 글말교실 1:1 코칭의 대상이 되는 글을 완성된 글뿐만 아니라 개요 수준의 글도 포함시키는 

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. 개요는 글의 기본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

서, 그 개요가 잘못되었더라면 전체적인 글 또한 당연히 부족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

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글의 첫 단계인 개요를 짜는 것에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

으리라 생각됩니다. 따라서 글말교실에서 완성된 글의 첨삭뿐만 아니라 개요 수준의 글에 대해서

도 피드백을 준다면,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할 

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의 ‘완벽한 타인’, 1:1 코칭이 좀 더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 모든 



국민대학생들의 완벽한 타인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. 


